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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케야마의 분화로 돌아가신 요코타 카즈마씨를 추모하며】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어제 온타케야마의 분화로 돌아가신 요코타 카즈마 씨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요코타 씨는 오카야마 소잔고등학교의 같은 테니스

부로서 8 명 (남자 6명, 여자 2명) 밖에 없는 동급생 부원의 한사람. 

인품이나 경력은 보도 등을 통해 아시는 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만, 

고교 시절부터 차분한 타입으로 퇴직을 계기로 2년 전부터「일본

알프스가 가까워서」 라고 하며 나가노에 단신으로 이주해 자연관찰회

가이드 등으로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이번 분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기원합니다. 

저 자신, 자연 재해로 가까운 친분을 잃어버린 것은 첫 경험이며, 큰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내각부 재해 담당을 하고 있던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당시는 자연재해라고 하면 지진이나 호우 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화산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오르고 있던 어느 날 

중앙 재해 회의에서 화산분화 예지 연락회의 후지이 토시츠구회장이

화산의 위험성에 대해 강연해 주셔서 총리 이하,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었던 것이 지금도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강연은 아사마야마와 사쿠라지마 등의 이야기가 중심이었지만, 그 강연 

중 후지이 선생님에게 배웠던 것이 9월 29 일자 일본경제신문의 칼럼에



게재되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활화산, 휴화산, 사화산 -. 옛날 학교에서 이 3 분류를 배워 아직 그

기억이 남아 있는 분도 많을 것이다. (중략) 그러나 현재, 이런 구분은

폐지되어 과거 1 만 년 이내에 분화한 화산은 모두「활화산」이다.

역사 시대, 즉 문자가 생겨나고 난 뒤의 분화 기록이 없으면 사화산으로

간주하고 기록이 있어도 오랫동안 잠들어 있으면 휴화산이라는 것이

과거의 판정이었다. 대자연속에서 인간의 시간 감각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는 이야기로, 점차 재검토가 진행되었다. 그것을

결정지은 것이 1979년의 온 타케야마의 분화이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화산이 살아 있었다.  

그 온타케가 아직 날뛰고 있다. (이하 생략) 』  

이상이 칼럼에서 인용한 내용이지만, 이번 온타케 분화 소식을 접하고

다시 한 번 대자연 앞에서의 인간의 무력 함을 엿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10개의 활화산이 즐비한「화산열도」입니다. 다행히

오카야마 현에는 활화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연은 때로는

사람의 지혜를 뛰어 넘는 위협을 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는 자연 재해에 대비해

상상 할 수있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재해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인명 구조 및 복구 등의 대응해야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했습니다.


